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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흙탕물’기후변화 타고 수백 km 확산

극지연, 북극해 물질 이동 경로 변화 규명…“기후변화에 따른 해류 약화가 원인”

□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극 동시베리아해에서 

육상 기원 물질의 유입이 대폭 늘어난 현상을 포착했다. 

□ 이번 현상은 시베리아에서 북극해로 흘러드는 강물과 유기물, 토사 등 

육상 기원 물질이 이전보다 훨씬 동쪽 해역까지 이동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 해류의 흐름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 극지연구소 전미해ㆍ정진영ㆍ양은진 박사 연구팀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로 

북극에서 관측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시베리아 강물과 육상 기원 물질은 

2022년에 2019년보다 동쪽으로 500~600km 더 멀리 퍼져 동시베리아해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동시베리아해에서 관측된 강물과 

육상 기원 물질의 양은 각각 37%와 29% 증가했다. 

□ 연구팀은 변화의 원인으로 ‘보퍼트 자이어’의 약화를 지목했다. 보퍼트 

자이어는 보퍼트해에서 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해류로, 평상시에는 시베리아 

강물이 동쪽으로 퍼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22년 북극 

동시베리아해에서 강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보퍼트 자이어의 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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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졌고, 그 결과 북극해 표층 해류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물과 육상 

기원 물질도 함께 동시베리아해까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 연구팀은 이 현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로 해빙 감소와 함께 

대기 순환 패턴이 더욱 빠르게 변하면서 북극해 내 물질 이동 경로가 

구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전미해 연수연구원은 “하천수와 육상 기원 물질의 유입은 해양생태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지속적인 관측과 변화 

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동시베리아해는 태평양에서 북서항로로 진입할 때 처음 마주하는 전략적 

해역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이 늘어나면 해양생태계 변화뿐 아니라 운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기물은 태양 빛을 흡수해 표층 수온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해빙 형성 시기를 변화시켜 북극항로 개방 시점이나 항해 

조건을 좌우할 수 있다.

□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 R&D “북극해 온난화-해양생태계 변화 감시 

및 미래전망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지난달(7월) 게재됐다.

    * doi: https://doi.org/10.1038/s41598-025-07732-w 

□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

려면, 극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측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 기반 위에서 북극의 미래를 예측하

고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북극해 연구 대상 해역 및 관측 지점

붙임2. 보퍼트 자이어 약화에 따른 강물 및 육상 기원 물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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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북극해 연구 대상 해역 및 관측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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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보퍼트 자이어 약화에 따른 강물 및 육상 기원 물질 변화


